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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공동협약식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 후보 공식 지지 약속”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과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의장 고석희)가 31일 도당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노동존

중 실천 제21대 국회를 위한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공동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공동협약식에는 어기구 충남도당 위원장과 고석희 한국노총 충

남세종지역본부 의장을 비롯해 천안지역에 출마하는 문진석(천안갑)·박

완주(천안을)·이정문(천안병) 후보와 한태선 천안시장 재보궐선거 후보

가 자리를 함께했다. 

어기구 위원장과 고석희 의장은 이날 공동협약식에서 한국노동조합총

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체결한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공

동성명’을 적극 지지하고, 이의 조속한 이행과 실천을 위해 협력할 것

을 약속했다. 

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노동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제21대 국회가 되도록 하는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공동의 노력과 실천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또 한국

노총 충남세종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존중 실천 국회의원후보



자’를 공식 지지하기로 했다.

이날 어기구 위원장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더불어민

주당 충남도당과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더욱 가까워지길 바란

다”면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충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고석희 의장 역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같은 길을 

걸어왔다”면서 “국회에 입성해서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 달

라”고 당부했다.

※ 첨부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한국노총 충남본부 협약식 사진.


